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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과 살인에 대한 중대성 인식 차이 

사례< 1 >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초등학교 주위를 배회하던 중 피해자 여 세 를 자신( , 12 )

의 집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같은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 여 세 를 유인하려, ( , 10 )

다가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다.

사례< 2 >

피고인은 친구 피해자 와 술을 마시던 중 친구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여 홧김에( )

칼로 피해자를 회 찔러 살해하였다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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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와 관련한 일반인과 전문가 사이의 양형 인식 

1.

피고인은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여 대 중반 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 20 )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눕히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

으로 때리고 목을 조른 후 강제로 옷을 벗긴 후 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주간의 치료를1 , 2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동일한 종류의 전과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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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인 대 은 피해자 여 세 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의 의

붓아버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과 다툰 후 일시적으로 집을 나

가버려 잠시 피해자와 단둘이 살고 있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몰래 수면제를 탄 오렌지 주스를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기운에 쓰

러진 틈을 타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의붓딸을 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후 자수를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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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3

피고인 대 후반 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채팅 중 피해자 여 세 에게 또(30 ) ( , 12 )

래 여자 아이 사진을 보여주는 등으로 자신을 또래 친구로 속인 후 연락처를

알아내 만나자고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약속 장소로 간 다음.

피고인의 말을 진실로 믿고 나온 피해자에게 친구 만나러 왔느냐 타라 로 말“ , ”

하여 안심시킨 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갔다 피.

고인은 차량 안에서 무서워 반항을 못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비슷한 전과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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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닌 범죄에 관한 일반인과 전문가 사이의 양형 인식 

1.

피고인 세 은 고아로 양부모 슬하에서 성장하였고 결혼 전 다른 남자와 동거(34 ) ,

하면서 아이까지 낳은 사실로 시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남편과 결혼하

였으나 결혼 후 생활고 등이 겹치면서 불화가 더욱 심해졌다 그 과정에서 피고.

인은 생후 개월 된 피해자인 딸이 시끄럽게 울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8

정수리 부분을 때려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주거지 뒷산에 구덩이를 파고 묻어 사체를 유기하였다.

피고인은 결혼 전 동거하던 남자와 사이에 태어난 생후 개월 된 친딸을 사망4

하게 하여 징역 년 월에 집행유예 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자신의 친2 6 4

딸을 차례나 사망하게 한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임신 중이고 피해자의2 . , ,

아버지 피고인의 남편 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정신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 ,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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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인은 경찰서 불법오락실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인데 관할 구A ,

역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로부터 게임장 단속과 관련하여

정보제공 및 단속되었을 경우 선처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만 원을300

받는 등 개월 동안 회에 걸쳐 합계 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15 16 4,500 .

피고인은 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 왔고 벌금형 정도의 가벼운 전과만15 ,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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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에 를 태우고 가던 중 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로부터 부탁을 받고 검사의 질문에

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은 맞지만 운전 중이 아니라 택시에서 내려서 폭행을

당했다 고 거짓 진술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운전자폭행 등 사건에 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고 그대로 확

정되어 버렸다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전과가 없었다

향후 양형기준 마련이 시급한 범죄군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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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